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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 & ARS

ARS 조사개요

CATI 조사개요

성별 

성별 

지역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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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 28.2 40.3 23.5 8.0

ARS 29.8 39.0 24.2 7.07.0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 답 률 2.0% [총 통화시도 50,356명]

조사기간 2024년 10월 11일 ~ 10월 1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11.6% [총 통화시도 8,633명]

조사기간 2024년 10월 11일 ~ 10월 1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성별
남성 519 51.8 495 49.4 0.95

여성 483 48.2 507 50.6 1.04

연령

18-29세 114 11.4 157 15.7 1.37

30대 137 13.7 149 14.9 1.08

40대 191 19.1 177 17.7 0.92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9 18.9 174 17.4 0.92

70세 이상 157 15.7 148 14.8 0.94

지역

서울 188 18.8 187 18.7 0.99

인천·경기 327 32.6 322 32.1 0.98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7 10.7 1.00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5 9.5 97 9.7 1.02

부산·울산·경남 145 14.5 149 14.9 1.02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499 49.8 496 49.5 0.99

여성 504 50.2 507 50.5 1.00

연령

18-29세 159 15.9 157 15.7 0.98

30대 150 15.0 149 14.9 0.99

40대 179 17.8 177 17.6 0.98

50대 199 19.8 197 19.6 0.98

60대 174 17.3 175 17.4 1.00

70세 이상 142 14.2 148 14.8 1.04

지역

서울 189 18.8 187 18.6 0.98

인천·경기 320 31.9 322 32.1 1.00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0.99

광주·전라 97 9.7 98 9.8 1.01

대구·경북 96 9.6 97 9.7 1.01

부산·울산·경남 150 15.0 149 14.9 0.99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남성

남성

51.8%

49.8%

48.2%

50.2%

4.2%

4.2%

14.5%

15.0%

9.9%

9.7%

10.6%

10.9%

9.5%

9.6%

18.8%

18.8%

32.6%

31.9%

여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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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6%p 상승, ‘국민의힘’ 2.1%p 하락, ‘조국혁신당’ 0.2%p 하락

100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4%p 상승, ‘국민의힘’ 2.2%p 하락, ‘조국혁신당’ 1.1%p 하락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6.6%p, ARS 25.3%p(지난 조사: CATI 12.9%p, ARS 19.7%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6.0%p, ARS 34.3%p(지난 조사: CATI 22.5%p, ARS 29.8%p)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연령

연령

이념성향

이념성향

46.4 31.5 9.4 8.3

50.3 26.6 7.2 7.6

66.6 12.6 10.9

60.1 17.7 13.8

50.2 33.2 5.8 5.4

39.6 49.2 5.4

34.5 18.6 5.3 34.9

71.9 11.76.3 7.4

40.2 20.6 13.0 21.3

78.7 6.4 8.5

34.8 17.8 14.2 26.0

53.4 24.4 11.0

61.5 11.1 13.7 9.4

19.3 63.4 11.0

24.0 56.9 7.66.5

59.2 16.4 11.5 11.0

31.2 23.4 32.7

38.8 42.6 6.5 8.0

25.0 59.1 9.2

42.5 33.6 8.5 8.5잘모름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

진보

보수

보수

중도

중도

잘모름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9.4 15.9 0.60.61.31.31.91.9
0.50.5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26.9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7.6
조국혁신당

9.0

개혁
신당

0.20.2

2.12.1

1.61.64.64.6
1.91.9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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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수도권과 호남권, ARS는 수도권과 호남권, 강원·제주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CATI조사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ARS조사는 충청권과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국민의힘’ 앞서거나 우세,  CATI조사는 50대 이하 응답층, ARS조사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권역

권역

성별

성별

43.2 28.0 7.3 14.6

50.9 27.9 9.9 6.6

44.3 26.3 10.1 14.6

50.7 26.7 9.9 7.2

47.5 24.5 10.5 13.4

57.8 25.5 7.6

42.7 27.5 8.8 17.2

55.0 28.5 8.1

40.4 24.8 9.2 22.0

48.8 34.8

61.2 14.17.1 15.6

55.3 16.8 14.3 5.7

23.3 45.8 12.2 15.7

44.5 36.1 7.2 7.0

39.6 34.5 5.2 16.3

46.6 32.8 10.8

41.4 21.0 9.2 24.8

70.9 12.7 12.3

서울

서울

대전・충청・세종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인천・경기

광주・전라

광주・전라

대구・경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강원・제주

남성

남성

여성

여성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9.4 15.9 0.60.61.31.31.91.9
0.50.5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26.9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7.6
조국혁신당

9.0

개혁
신당

0.20.2

2.12.1

1.61.64.64.6
1.91.9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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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8.0

37.5

13.6

28.4

40.0

12.6

27.9

39.8

12.4

28.3

38.9

10.4

30.3

40.2

12.2

30.4

38.2

9.6

30.4

39.1

11.0

31.3

38.7

9.3

30.7

38.2

9.0

31.6

42.0

11.0

29.1

39.2

9.7

29.3

41.0

10.1

27.4

43.3

7.6

29.0

42.0

8.9

28.5

39.5

9.9

26.8

42.5

9.6 9.4

29.0

41.9 43.5

26.9

05.31
~

06.01
06.07
~

06.08
06.14
~

06.15
06.21
~

06.22
06.28
~

06.29
07.05
~

07.06
07.12
~

07.13
07.19
~

07.20
07.26
~

07.27
08.02
~

08.03
08.09
~

08.10
08.16
~

08.17
08.23
~

08.24
09.06
~

09.07
09.20
~

09.21
09.27
~

09.28
10.04
~

10.05
10.11
~

10.12

31.9

39.4

06.07
~

06.08

15.6

31.6

42.2

06.14
~

06.15

15.3

32.2

40.7

06.21
~

06.22
06.28
~

06.29

14.5

33.4

44.5

11.0

07.05
~

07.06

32.3

43.1

12.8

07.12
~

07.13

36.6

42.3

10.5

07.19
~

07.20
07.26
~

07.27

40.2

34.6
39.1

42.5

11.8 10.2

08.02
~

08.03

35.7

44.3

10.0

08.09
~

08.10

32.3

44.6

11.5

08.16
~

08.17

26.7

51.4

11.6

08.23
~

08.24
09.06
~

09.07
09.20
~

09.21
09.27
~

09.28
10.05
~

10.06
10.11
~

10.12

31.7

46.6

11.6

30.8

48.8

9.8

30.2

48.1

10.0

25.5

51.9

10.9

29.8

49.5
52.9

10.1 9.0

27.6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20.6%, ‘조국혁신당’ 13.0%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3.4%, ‘국민의힘’24.4%, ‘조국혁신당’ 11.0%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2.6%p(85차: 31.8%p), ARS40.0%p(100차: 33.0%p)

주차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 조국혁신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 조국혁신당 지지도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9.4 15.9 0.60.61.31.31.91.9
0.50.5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26.9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7.6
조국혁신당

9.0

개혁
신당

0.20.2

2.12.1

1.61.64.64.6
1.91.9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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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73.4

25.9

73.1

27.5

70.3

25.2

73.2

26.2

72.6

28.0

70.6

27.2 27.2 28.6 26.5

72.2 71.4 70.2 72.3

26.9 25.4

71.1 73.1

26.0 24.6

72.4 74.0

23.1

22.2

23.7
19.2

75.2
77.3

76.0
80.0

05.31
~

06.01
06.07
~

06.08

27.5

71.8

31.5

67.8

06.14
~

06.15

30.8

68.3

06.21
~

06.22

31.2

68.0

06.28
~

06.29

30.8

68.5

07.05
~

07.06

30.6

68.6

07.12
~

07.13
07.19
~

07.20
07.26
~

07.27

34.0
38.5

32.9

08.02
~

08.03

33.7

64.9
60.8

66.3 65.4

08.09
~

08.10
08.16
~

08.17

31.4
26.6

67.9
72.7

08.23
~

08.24
09.06
~

09.07

30.6 28.0

68.3
71.5

09.20
~

09.21
09.27
~

09.28
10.04
~

10.05

27.3

21.1

26.0 24.2

71.5

78.0

73.0 74.7

10.11
~

10.12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모름잘 모름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11.0

13.3
1.01.0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74.7

24.2
매우 잘못하고 있다

66.4
잘못하는잘못하는

편이다  편이다  

8.3

지난 85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4.5%p 하락, ‘부정’ 평가 4.0%p 상승(격차 60.8%p)

지난 100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1.8%p 하락, ‘부정’ 평가 1.7%p 상승(격차 50.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비율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69.0%p(지난 조사: 68.5%p), ARS 55.0%p(지난 조사: 58.2%p)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85차 CATI조사 86차 CATI조사

17.621.6 81.477.8

20.825.7 78.674.2

-4.0

-4.9

격차

100차 ARS조사 101차 ARS조사

23.723.5 75.276.1

24.728.5 74.370.1

+0.2

-3.8

격차

성별

성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름잘 모름

잘못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56.123.9

15.2

0.80.84.04.0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80.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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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권역별 

권역별 

서울

서울

인천・경기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광주・전라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100차 ARS조사 101차 ARS조사

25.530.3 74.569.0

21.223.2 77.075.9

27.024.3

17.017.013.713.7

71.274.6

83.085.2

격차

85차 CATI조사 86차 CATI조사

18.525.0 81.575.0

19.219.2 79.880.4

17.023.8 81.276.2

89.987.4 10.110.110.810.8

-6.5

±0.0

-6.8

-0.7

격차

-4.8

-2.0

+2.7

+3.3

100차 ARS조사 101차 ARS조사

30.330.7

28.031.1

21.821.834.334.3

68.768.8

72.068.0

75.863.8 -12.5

-3.1

-0.4

격차

85차 CATI조사 86차 CATI조사

19.827.4

16.716.729.929.9

78.972.6

83.370.1 -13.2

-7.5

-7.6

격차

32.840.3 66.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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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진보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

잘모름

잘모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연령대이념성향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연령대이념성향

85차 CATI조사

100차 ARS조사

격차

격차

86차 CATI조사

101차 ARS조사

95.595.5

15.015.6 84.084.1

42.351.8 56.948.2

6.36.38.88.8 93.491.2

22.220.2 77.278.4

52.244.0 46.656.0

24.543.3

33.734.9 5.95.95.05.0

73.353.2

60.460.1

±0.0

-0.6

+2.0

-2.5

-9.5

-9.4

-18.8

-1.2

100차 ARS조사 격차 101 차 ARS조사

23.521.4 74.878.6

23.427.3 75.970.3

87.587.9

14.015.8 86.084.2

11.511.511.511.5

28.532.1

49.653.7

71.067.4

47.744.0

+2.1

-3.9

-1.8

±0.0

-3.6

-4.1

85차 CATI조사 격차 86차 CATI조사

12.119.9 84.978.8

10.510.513.713.7 89.585.2

93.192.2

10.016.9 89.583.1

6.96.97.87.8

31.332.5

48.555.2

68.167.5

50.844.8

-7.8

-3.2

-6.9

-0.9

-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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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모 씨가 “22년 김영선 재보선 공천은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 만원을 사실상 대신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일 것이다

사실일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잘 모름

잘 모름

24.2

24.7

21.9

18.9

53.9

56.4

정치・사회 현안

여론조사의 대가

사실일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잘 모름

남성

남성

여성
58.8

17.7 20.123.5 25.8

54.1

여성58.4

20.1 23.721.5 26.8

49.4

정당지지도

83.883.8

45.545.5

39.639.6

18.918.9

38.938.9

14.614.6

40.440.4

6.26.2

79.6 5.85.8

54.7 39.1

35.6 24.0

12.012.0

54.5

76.1 5.05.0

47.547.5 12.9

12.012.0 49.1

성별

성별

48.748.7

22.822.8

53.153.1

14.914.9

26.426.4

5.15.1

22.622.6

30.830.8

76.676.6 8.58.5

63.163.1 14.1

33.933.9 17.5

32.1 14.8

86.686.6 8.38.3

57.5 19.9

42.042.0 31.6

18.1 51.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38.6 30.630.7

53.9 22.622.6

17.517.5

23.4

57.9 24.6

53.4 25.325.321.3

55.8 22.821.5

51.6 28.528.5

20.920.9

19.9

64.3 14.8

권역

45.6

47.8

72.7

16.8 37.637.6

77.3 11.0 11.711.7

13.013.0

54.7 19.6 25.725.7

31.3 30.3 38.4

25.0 27.127.1

14.3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국민의힘 김영선 재보선 공천은 명 씨가 윤 후보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에대한 의견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선 재보선 공천은 명 씨가 윤 후보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에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32.0%p, ARS 37.5%p)응답자 절반 이상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32.0%p, ARS 37.5%p)

CATI조사는 TK외 모든 권역, ARS조사는 모든 권역에서 ‘사실일 것’이란 응답 우세 CATI조사는 TK외 모든 권역, ARS조사는 모든 권역에서 ‘사실일 것’이란 응답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사실일 것’이란 응답 우세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사실일 것’이란 응답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의 경우, ‘사실이 아닐 것’이란 응답이 CATI조사에서는 우세하고 ARS조사에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앞서는 정도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의 경우, ‘사실이 아닐 것’이란 응답이 CATI조사에서는 우세하고 ARS조사에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앞서는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32.9%p, ARS 37.1%p)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32.9%p, ARS 37.1%p)

[ 2024년 10월 6일, 스픽스에 출연한 강혜경 씨의 주장 발췌 ]

 “저희가 대선 조사를 할때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면밀조사를 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해서, 
   3월20일경 내역서를 만든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금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은) 못받아왔습니다. 갑자기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된다...”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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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18-29 남성

18-29 여성

18.0

[ 10월 9일, JTBC의 명태균 씨 인터뷰 보도 중]

[ 명태균 씨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을 열어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그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 텔레하고.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잖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히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

Q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시절 자택에 여러 번 갔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1년 7월 국민의힘 인사가 데리고 와서 

자택에서 2번 봤고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 대통령실의 입장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어떤 말이 사실일까

남성

남성

여성

20.9

66.4 63.6

20.412.812.8 16.016.0

여성

20.6

65.3 57.9

20.514.1 21.6

정당지지도

89.7

50.7 43.843.8

42.2 23.6 34.234.2

5.55.5

48.848.846.7

54.5 45.5

84.1 5.85.8

70.3 10.7 19.019.0

10.010.0

14.3 60.3 25.525.5

7.37.3

성별

성별

36.436.4

70.270.2

5.55.5

15.215.2

22.622.6

21.721.7

21.521.5

10.710.785.6

65.0 19.7

50.6

77.4

13.0

29.8

88.4 6.16.1

62.4 15.9

19.8 58.7

정당지지도

5명중 3명은 ‘윤 후보 시절 자택에 여러번 갔다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40.9%p, ARS 44.4%p)

CATI 조사에서는 TK 외 모든 지역, ARS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명 씨의 주장을 믿는 비율이 우세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번 만났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이란 응답이 우세(격차: CATI 38.9%p, ARS 46.0%p)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우세

자주 갔고

대선기간 내내 

연락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

자주 갔고

대선기간 내내 

연락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

두 번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

두 번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

잘 모름

잘 모름

65.0

61.5

20.6

20.6

14.4

17.9

45.9 31.5 22.622.6

14.614.6

20.620.6

63.3 22.1

59.8 19.6

59.2 21.0 19.819.8

63.8 20.8 15.415.4

59.0 18.0 23.023.0

15.715.774.9 9.4

권역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59.1 21.4 19.5

21.4

82.9 9.99.9

14.6

7.27.2

7.27.279.8 13.013.0

59.4

37.2

24.5

37.8

16.1

25.0

64.2 21.2

52.7 29.3
67.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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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 -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

 “친윤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친한계의 의견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당정 갈등 양상 표출이 한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는’ 시각에 대해

정치・사회 현안

한동훈 대표가 가야할 길 

Q .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한동훈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30.6%p, ARS 30.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권방어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 우세(응답간 격차: CATI 15.5%p, ARS 16.8%p)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여당 대표로

정권 방어에 힘써야 한다

여당 대표로

정권 방어에 힘써야 한다

잘 모름

잘 모름

58.7

56.6

28.1

26.3

13.2

17.1
남성

남성

여성

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과 연쇄 회동하며, 김건희 씨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지지도

이
미

지
 출

처
: 국

민
의

힘
 홈

페
이

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권역

51.166.5

22.5 33.510.9 15.4

13.523.6 29.0

50.363.0

20.7

65.3 16.316.3

45.0 33.5 21.5

41.3 35.0 23.7

46.9

100.0

48.9

74.4 14.5 11.1

36.5 53.3 10.210.2

22.765.9 11.4

18.518.5

59.6 29.2 11.2

52.2 28.9 18.918.9

10.710.750.9 38.4

51.3 31.4 17.317.3

59.0 22.1 18.9

56.1 27.9 16.116.1

18.018.065.4 16.7

차기 대권주자로써

차별화가 필요하다

여당 대표로

정권방어에 힘써야 한다
잘 모름

연령

52.2

64.2

29.6

20.7

18.218.2

15.115.1

71.3 19.1 9.69.6

53.8 36.9 9.39.3

35.0 47.9 17.1

70.6 17.7 11.711.7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8-29 남성

30 남성

18-29 여성

30 여성

59.0

71.0

29.5

14.5

11.611.6

14.514.5

44.9

56.9

29.8

27.3

25.325.3

15.815.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69.7 17.5

58.7 20.4

39.1 42.5

51.3 23.9

49.3 33.6

24.8

17.1

89.1 5.15.1 5.85.8

18.518.5

20.920.9

11.511.5

38.4 53.9 7.67.6

12.712.7

73.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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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2024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 발언 중]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로 짧지만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즉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민주당이 고집하는 상설특검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수단”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특검 폭주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Q .대통령이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의혹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므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 부인 의혹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므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

잘 모름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상설특검은 불필요하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상설특검은 불필요하다

잘 모름

26.5

27.7

4.6

6.1

68.9

66.3

10명중 6-7명은 ‘상설특검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2.4%p, ARS 38.6%p)10명중 6-7명은 ‘상설특검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2.4%p, ARS 38.6%p)

CATI조사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조사는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CATI조사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조사는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모든 성별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모든 성별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불필요하다’는 응답 우세(응답간 격차: CATI 49.8%p, ARS 69.2%p)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불필요하다’는 응답 우세(응답간 격차: CATI 49.8%p, ARS 69.2%p)

보수층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응답간 격차: CATI 16.2%p, ARS 14.9%p)보수층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응답간 격차: CATI 16.2%p, ARS 14.9%p)

정치・사회 현안

쌍특검 추진

상설특검이 필요하다 상설특검이 불필요하다 잘 모름

남성

남성

여성66.8 65.8

여성68.3 69.4

정당지지도

21.921.9

45.545.5

7.67.6

5.05.0

10.910.9

17.117.1

92.6

61.7 38.3

37.2 45.7

68.868.8

54.5

9.29.2

89.7 5.35.3

69.469.4 23.0

9.9 79.1

성별

성별

11.011.0

8.68.6

36.036.0

5.75.7

93.9

69.1 22.3

65.3 23.7

34.3 29.8

95.4

100.0

55.6 44.4

22.2 72.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61.4 34.3

63.0 7.17.129.9

81.2 16.4

62.6 6.66.630.8

69.0 5.55.525.5

63.9

10.310.3

31.5

70.4 19.3

권역

27.3 25.8

7.628.7 26.6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8-29 남성

30 남성

18-29 여성

30 여성

70.9

72.9

22.9

23.0

6.26.2

79.5 17.2

59.1 37.6

37.0 50.7 12.3

88.2 11.8

58.9

62.6

34.8

30.7

6.46.4

6.66.6

83.7

83.8

10.310.3

14.8

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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